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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일본공산당은 최근의 미·중 간 냉전 고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1] 일공은 쿼드 
동맹 (미국, 일본, 인도, 호주)과 함께 새 오커스 동맹[2]의 군사주의적 성격을 규탄했다.[3] 일
공은 서방 세력이 잦아지는 군사 활동으로 "중국과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4]

그러면서도 일공은 관련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투쟁
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같은 군사
주의 규탄·경고 발언은 무력한 평화주의에 자신의 몸을 붙들어 매어놓은 스탈린주의 당으로부
터 기대할 수 있는 표준 서사다. 

그러나 성명의 마지막 두 문장은 이 스탈린주의 당의 부르주아적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패권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포위’가 아니라 중국이 참여하는 
틀의 '개입'이 필요하다. 중국이 규범을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르주아 질서에 몸 바친 스탈린주의 당

일공의 강령과 역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문장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 첫째, 일공은 평화를 애호한다. 그러나 일공은 (제국주의) 모국을 훨씬 더 애
호한다. 중국을 "패권주의"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우리가 지난 문서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일공
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와 같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들에 대해 “자주”를 내걸고 이 섬들 “방어”를 촉구한다. 또 일공은 독도나 쿠릴 열도 같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다른 인접 국가들 (즉 한국, 러시아)이 지배하고 있는 섬들의 반
환을 요구한다.[6]

동시에 일공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견결히 거부한다. 반대로 일공은 “미국이 
일본의 주권과 독립을 유린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종속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일공은 
"일본의 진정한 자주독립 회복"을 강령으로 걸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 강화 요
구 강령이다. 일본 독점 부르주아지가 미국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일본 제국주의를 
강화하자는 요구다. 

마지막 문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규범을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첫째, 어느 "규범"을 중국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명백하게도, 일공이 말하는 규범은 
국제법의 규범이다. 실제로 이 ‘국제규범 준수’는 미·일 제국주의 정부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길 원할 때 내거는 바로 그 동일한 슬로건이다. 둘째, 어떻게 중
국이 “규범을 준수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가? 역시도, 이것은 "국제사회", 즉 제국주의 강대
국들과 그들이 지배하는 기관들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 같은)에 호소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성명은 스탈린주의 일공이 애국주의적 민족자주와 제국주의 조국 방어/ 제국주의 
세계질서 방어를 강령적 공약으로 걸고 거기에 헌신하는 당임을 다시 한 번 비춰준다. 맑스주
의자들이 이 같은 당들을 사회제국주의 세력으로 성격규정 하는 이유다.

  대기 중인 집권당

제국주의 조국에 대한 이 같은 충성심은 일공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공은 1945년 이래
로 이러한 민족자주/조국방어 강령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발언들은 단지 당의 정책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추가적인 목적
이 있다.

 일공은 지난 10년간 공식 당원 27만 명, 평균 선거 득표율 8-11%의 세계 최대 스탈린주의 
당이다. 일본 국내정치는 깊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이래로 정체의 
덫에 갇혔다. 일본 지배계급은 급격히 요동치고 있는 글로벌 질서 속에서 일본 자본가 국가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 깊이 분열되어 있다. 자민당이 1945년 이후 딱 한 번 빼고 줄곧 집권하
고 있지만, 최근에 총리 스가 요시히데가 1년 만에 사임한 데서 보듯 자민당 정부는 취약하고 
불안정하다. 자민당이 다음 시기에 분열과 선거 패배를 겪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조건에서 일공은 미래 연립정부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일공의 모든 정책 발언들은 자
신을 일본 독점 부르주아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당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한
다. 즉 일공은 일본 독점자본의 이해에 봉사하는 미래 정부의 건실한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보
여주기 위해 그 같은 조국방어 발언들을 의식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낸 팜플렛에서 우리는 그러한 스탈린주의 당들을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으로 성격규정 
했다.[8] 이 두 상전의 종복들은 전통적인 미 제국주의 주도 글로벌 질서를 비판하며, 미국의 
대중(對中) 냉전에 반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따까리들은 중국 제국주의의 이익을 돕는
다.[9] 동시에 이들 따까리 스탈린주의 당들은 제국주의 “조국”의 이익을 옹호한다. 즉 ‘자’국 
독점 부르주아지를 섬긴다.

RCIT를 비롯한 모든 일관된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반대한
다. 미 · 중 · EU · 러 · 일, 또는 그 밖의 한국이나 호주 같은 보다 작은 제국주의 국가도 포
함하여, 이 모든 열강들은 국제 노동자계급 · 피억압인민의 적이다![10]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들의 임무는 인류가 착취와 억압 없는 사회주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들 열강 모두에 
반대하며, 이들 열강 간의 제국주의 패권경쟁을, 나아가 제국주의 전쟁을 ‘자’국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내란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계급전쟁으로 전화시키는 데 있다. 일본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것이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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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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